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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창업자기효능감이 경쟁우위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스타트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감이 경쟁우위성과에 영향을 주는지 실증분석을 하였고, 이때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본의 수집은 전국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육한 스타트업 대표자 대상으로 수집한 334
건의 표본을 Smart PL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은
경쟁우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감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멘토링,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은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혁신역량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혁신역량은 멘토링, 초기투자, 창업자기효
능감과 경쟁우위성과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멘토링은 경쟁우위성과
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혁신역량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되었으며,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 혁신역량은 경쟁우위성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역량이 매개 작용으로 경
쟁우위성과에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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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는 지난 11년 동안 무려 3배 이상 성장해왔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celerator) 등록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스타
트업 발굴, 투자 및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말 기준 417개 사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창업진흥원, 2023). 액셀러레이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1,961개 사 발굴 및 4,664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
는 2021년도 투자금액 3,698억 원에 대비 26.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11.9%가
감소하여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상 투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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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어났으며,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투자생태계에 있어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전자신문, 2023).

액셀러레이터는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Y-Combinator가 초기 스타트업에게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하였으며, 엔젤, 벤처캐피탈, 인큐베이터 등과는 다르게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Cohen & Hochberg, 2014). 또한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
들이 초기 창업단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교육, 멘토링, 초기투자, 네트워크 연계 등
의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에 대한 진단과 역량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 노하우, 기술 및 네트워크 연계 등을 제공해주
고, 투자자와 매칭을 통해 스타트업의 자금 유치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액셀러레이터로부터 보육을 
받는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초기 단계부터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은 주로 직·간접적으로 액셀러레이터와 관련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용태, 허철무, 2023).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이 단기간 내에 성공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창업지원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창업 수요자와 정책 공급자 모두가 액셀러레이터의 중요성을 벤처캐피탈 수준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Cohen과 Hochberg 등 액셀러레이터 분야의 권위자들도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창업성과 간의 
긍정적인 영향 관계를 밝혔다(Cohen et al., 2019). 이 같은 연구는 미국, 영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
어 액셀러레이터의 가치와 역할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미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리즈A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 중 3분의 1이 액셀
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Tom, 2016). 또한 Bone et al.(2019)에 따르면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참여는 추가 자금조달, 신규직원 고용 및 생존율 향상 등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Birdsall et al.(2013)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하는데,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
임과 동시에 벤처캐피탈 보다 크고 신속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액셀러레이터에 관
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Uhm et al., 2018). 주로 기능 및 역할 설명 혹인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분석에 그치며,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참여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관한 심층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액셀러레이터 외의 내부요인들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게 시키는 주요 요
소라고 강조하였다(Bandura, 1977; Burns & Stalker, 1961). 특히 스타트업의 혁신역량과 창업자의 자기효능
감은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스타트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고 주장되었다(경
성림, 황균정, 2023).

본 연구는 국내의 액셀러레이터 연구를 더욱 심층 연구하는 차원으로,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전체의 영
향 연구가 아닌 개별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증 연구로써,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스타트업 대표
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보육프로그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창업자기효능감 및 혁신역량과 결합하
였을 때의 효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멘토링과 초기투자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창업성과 연구(김상철, 정병규, 2022; 최보라, 동학림, 2023)에 이은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에서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
램이 경쟁우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요소와 창업성과(경쟁
우위성과)간에 창업가의 혁신역량이 창업성과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혁신역량은 창업성과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넘어 성공의 핵심 성공 요인이라
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창업자기효능감이 경쟁우위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제6권 제3호(통권16호) 3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은 액셀러레이터가 선발한 스타트업을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시드 투자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보육하고, 그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Cohen & Hochberg, 
2014). 여기에서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주로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등을 선발,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를 하는 자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자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창업기획자라고도 한다. 
  2005년 미국에서 액셀러레이터가 시작된 이래 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보
육프로그램 요소이다(Cohen & Hochberg, 2014; Miller & Bound, 2011; Walters et al., 2014). Pauwels et 
al.(2016)은 액셀러레이터의 디자인 요소를 선발 과정, 전략적 초점, 프로그램 패키지, 자금 구조, 동창생 등으
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프로그램 패키지는 교육, 멘토링, 상담, 공간지원, 데모데이, 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액셀러레이터 도입 초기에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의 요소 특성에 관한 연구(Cohen, 2013)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실증연구(Cohen et al., 2019; Nogueira, 2022)를 통해 개별 요소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Nogueira(2022)의 연구는 미국 액셀러레이터의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의 성과에 관련 연구(Cohen 
et al., 2019)를 기반으로, 유럽의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이때의 보육프로그램 구성은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업무공간, 시드 투자, 투자 기회 등이었다. 국내 
5개 액셀러레이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육프로그램으로 교육, 세미나, 멘토링, 해외 진출프로그램, 데모데이 
등으로 제시하였다(신승용, 권규현, 2020).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보면,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은 교육, 멘토링, 초기투자(시드 투자), 네
트워크, 업무공간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육프로그램 중 창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멘토
링과 초기투자에 초점을 맞춰 본 연구를 하고자 한다.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멘토링”과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인 “초기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Mentoring)은 창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멘토(전문가)가 멘티(창업가 등)와 연
결되어 멘티의 창업 활동, 다양한 경력 개발, 스타트업의 성장시킬 수 있도록 멘토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지
혜와 경험 등을 멘티에게 전달하고 지지하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조한준, 최대수, 성창수, 2020). 액셀러레이
터의 핵심 보육프로그램인 멘토링은 스타트업의 아이템 검증, 비즈니스모델, 기술개발, 마케팅, 투자 및 자금, 
팀 빌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다루며, 액셀러레이터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다. 서로 다른 점은 액셀러레이터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멘토 전문가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멘토와 멘티 간 1:1로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있다. 먼저 액셀러레이터가 그동안 활동한 창업보육센터와 가장 차별화된 프로그
램이 바로 멘토링이다.
  둘째, 초기투자(Seed Investment)는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에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을, 액셀러레이터는 스타
트업의 기업 가치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투자심사를 거쳐 보육기업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고 이에 따른 투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Miller & Bound, 2011). 2018년도 한국의 ‘액셀러레이터 실태조사 및 현황분
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 115백만 원 투자하여 평균 지분 9%를 확보하였고, 해외의 경우는 평균 1억 원 투자
하여 평균 6%의 지분을 확보하였다(신중경, 김영훈, 2018). 액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보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초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초기투자는 선발된 스타트업들 중에서 투자심사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보육기
업 전체가 투자를 받지는 않는다. 초기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보육프
로그램들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후속투자 유치도 계속 준비하게 된다. 다만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유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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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회사의 기본 운영자금이 확보됨으로써 보육프로그램에 집중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Miller & Bound, 2011).
  Christiansen(2014)은 미국의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ohen et al.(2019)'는 미국의 액셀러
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한 데이터와 관계자 인터뷰한 결과,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이 스타트업의 성과
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방혜민, 전인오(2015)는 멘토와 멘토링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멘토링은 창업성과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밝혔다. 김영범, 양동우(2021)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하여 혁
신역량, 창업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한 결과, 교육과 멘토링은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초
기투자는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투자를 제외한 다른 보육프로그램이 창업성과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혁신역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라, 동학
림(2023)은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교육, 투자 등)이 동적역량(혁신역량 등)을 매개로 하여 창업성
과를 실증 연구한 결과,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이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은 창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은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창업성과간 유의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2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자기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은 스타트업 대표(창업자, CEO)가 기업의 사업에 관련된 다
양한 과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일련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능력을 
스스로 인식하고 믿는 심리적인 요인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이로 인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지닌 개인들
은 지속해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st & Mitchell, 1992). 또
한 Chandler & Jansen(1992)은 이런 자기효능감을 CEO가 기업의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갖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분석하였다.
  실제로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인지와 신념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목표 달성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Markman & Baron, 2002). 이러한 이유로, 자기효능감은 CEO의 동기와 행동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고 행동을 조직화하며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나
타낸다(Chen et al., 1998; Gist & Mitchell, 1992; Bandura, 1997).

이종건 외(2014)는 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기업 성과 간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희
진, 김재홍, 박지윤(2020)은 창업가 심리적 특성(자기효능감)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실증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
감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했다. 이정민, 김병근(2021)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한 결과, 보육프로그램과 자기효능감이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신역량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혁신역량을 매개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3 혁신역량

Teece et al.(1997)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역량이라고 정의하였
으며, 이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 자원 개념을 넘어서 자원의 획득과 통합, 관리, 기업문화, 리더십, 전략
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Sanchez & Heen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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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y)은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 또는 서비스, 기업 프로세스 등에 효과
적으로 적용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의 역량을 말하며(Burns & Stalker, 1961),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
장과 성공을 보장하며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자원으로 여겨진다(Burgelman et al., 2004). Pavlou 
& El Sawy(2011)는 혁신역량을 기술역량, 마케팅역량, 관리역량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역량(technological capability)은 새로운 과학, 기술 지식, 정보 등을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Guan et al., 2006), 마케팅역량(marketing capability)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업화를 하는데 필요한 시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나타내며(Song & Perry, 1997; Pavlou & El Sawy, 
2011), 또한 관리역량(managerial capability)은 신제품개발 및 프로젝트 운영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과 보고, 인센티브 설계, 갈등 관리 등을 통해 회사 내 동기부여와 부서 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의
미한다고 하였다(Danneels, 2002; Pavlou & El Sawy, 2011).
  그리고 Olsson et al.(2010)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해서 혁신을 개발하는 능력을 혁신역량이라고 정
의하였고, Oke et al.(2007)은 혁신역량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 고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으
로 다가가며, 이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성과로 이어진
다고 주장하였다(Camison & Lopez, 2010).
  Polo et al.(2020)은 스페인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은 스타트업의 동적역량(혁신역량 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혁신역량은 스타트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Malewska et al.(2021)은 폴란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동적역량(혁신역량 등)이 기업 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동적역량(혁신역량 등)은 기업의 경쟁우위, 기업 성과 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승혜, 김용진(2019)은 스타트업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혁신역량은 스타트
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범(2023)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액셀러
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이 혁신역량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 결과, 보육프로그램이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보육프로그램이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또한 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매개효
과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최보라, 동학림(2023)은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교육, 투자 등)이 동적역
량(혁신역량 등)을 매개로 하여 창업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이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은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스타트업의 창업성과간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보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며, 특히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과 결합하였을 때도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멘토링, 초기투자 등 개별 보육프로그램과의 
영향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2.4 경쟁우위성과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란 기업의 목표 달성 대비 분야별 수행 결과로써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적 성과와 측정할 
수 없는 비재무적성과의 종합적인 결과이며(김선후, 임욱빈, 2019), 재무적성과는 기업의 과거 활동을 반영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 증가 등과 같은 재무적 지표들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이남주 외, 2018).
  하지만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에 우선하여 투자를 받고 수익을 얻는 시점까지의 시간 차이가 있어 재무 상태
만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Tsai et al., 1991). 따라서 주관적 평가가 객관적 평가보
다 목적에 더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더 높은 정보 신뢰성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양적인 평가보다 질적인 
평가가 더욱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관적 성과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
였다(Tsai et al., 1991; Kalleberg & Leicht, 1991; 이선호, 서철승, 이철규, 2015).
  Srinivasan(1994)은 창업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용성장, 생존율, 수익성 등의 지표를 활용하였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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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근 외(2014)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동 업계 대비 성장 잠재력 및 벤처캐피탈 평가에 기반
을 둔 성장 잠재력과 같은 비재무적성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Regmi et al.(2015)는 액셀러레이터 졸업기업의 
생존율이 일반기업의 생존율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하였으며, Barney(2001)는 기업의 경쟁우위는 
기업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자원이 제한적인 창업기업조차도 혁신적 활동을 통해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경쟁우위성과란 동일한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
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많은 판매와 이익을 창출하며 동시에 경쟁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Kuo 
et al., 2017). 이로 인해 창업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면, 생존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
게 된다. Ragazou et al.(2021)은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우위성과와 관련한 최근 10년간의 연구논문을 
수집 및 분석한 결과, 경쟁우위성과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창업보육프로그램, 창업가의 심리적 특성, 흡
수역량, 혁신역량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철, 정병규(2022)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보육기업의 창업성과를 실증 분석할 때, 창업성과의 측
정지표로 생존 가능성 등으로 측정하였다. 김현, 박희상(2023)은 창업기업의 특성을 혁신역량으로 매개하여 경
쟁우위성과를 연구한 결과, 기업가적 시장 지향성, 혁신역량, 제품개발 품질 등이 순차적으로 매개될 때, 경쟁
우위성과가 유의미하고, 창업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진한 외(2020)는 창업보육프로그
램이 기업 혁신역량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보육프로그램이 혁신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혁신역량은 재무적, 비재무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경쟁우위성과를 잠재적 생존 가능성, 잠재적 성장 가능성, 잠재적 고용창출 
가능성,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 등을 연구항목으로 구성하였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를 위해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의 하위변수인 멘토링,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경쟁우위성과를 종속변수, 혁신역량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구 모형

 3.2 가설 설정

  3.2.1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과 경쟁우위성과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창업자기효능감이 경쟁우위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혁신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제6권 제3호(통권16호) 7

  Cohen et al.(2019)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실증하였으
며, Ozgen & Baron(2007)은 멘토링은 벤처 기회 식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김홍기, 
김채광(2018)과 김선우, 김강민(2020)의 팁스(TIPS) 사업 및 팁스 선정 창업팀 대상 연구결과를 보면 팁스운영
사의 초기투자와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후속투자 유치에 성공률을 높이며 스타트업의 생존 
및 발전할 가능성, 즉 창업성과의 재무성과와 경쟁우위성과가 큰 것으로 증명하였다. 방혜민, 전인오(2015)는 
멘토와 멘토링이 창업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액
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중 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문컨설팅인 멘토링과 초기 창업자금인 시드투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H1)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중 멘토링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중 초기투자는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Wood et al.(1990)은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클수록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Hatak & Snellman(2017)은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종건 외(2014)는 창업자기효능감이 기업 성과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임희진, 김재홍, 박지윤
(2020)은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H3) 창업자기효능감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과 혁신역량

  이정민, 김병근(2021)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한 결과, 보육프로그램이 혁신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김영범(2023)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통해 보육프로그램이 혁신
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최보라, 동학림(2023)은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졸업한 스타트업 대상으로 실
증분석을 통해 보육프로그램이 혁신역량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H4) 멘토링은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H5) 초기투자는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Baum et al.(2001)은 대표자의 자기효능감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매개로 하여 기업의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이정민, 김병근(2021)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6(H7) 창업자기효능감은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혁신역량과 경쟁우위성과

  Yam et al.(2004)는 베이징 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한 결과, 혁신역량이 기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Wang et al.(2008)은 대만 하이테크 상장사 등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토대로 혁신역량이 기업 성과에 미치
는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하였다. 황정미, 김병근(2018)은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한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술



장석조·현병환

8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3 9. Vol.6 No.3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최보라, 동학림
(2023)은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졸업한 스타트업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혁신역량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H7) 혁신역량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혁신역량의 매개효과

Pavlou & El Sawy(2011)는 신제품개발 관리자 대상으로 실증 연구한 결과, 동적역량과 기업의 신제품개발 성
과에 있어서 혁신역량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김영범(2023)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통
해 액셀러레이터 혁신역량이 경영성과에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보라, 동학림(2023)은 액셀러레이터 보
육프로그램 졸업한 스타트업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혁신역량은 보육프로그램과 창업성과간 유의한 매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8(H8) 혁신역량은 멘토링이 경쟁우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9(H9) 혁신역량은 초기투자가 경쟁우위성과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Baum et al.(2001)은 대표자의 자기효능감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매개로 하여 기업의 성과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정민, 김병근(2021)은 연구소기업을 대상 실증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
감이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신역량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혁신역량을 매개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0(H10) 혁신역량은 창업자기효능감이 경쟁우위성과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Ⅳ. 연구 방법 

 4.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보육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 대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설문을 진행하여 350명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이 중 334명
의 유효설문을 가지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martPLS 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2 측정 항목

  본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표1> 변수의 측정항목을 구성했
으며, 측정 문항은 리커드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본 설문의 구성을 최적화하기 위
해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기 전에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교, 스타트업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창업자 20명으로부터 사전에 검증받은 설문지로 설문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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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설문 응답자(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표본) 비율 빈도

성별
남 81.2% 271  
여 18.8% 63 

합계 100% 334

연령층

30세 미만 6.8% 23 
30세 이상 ~ 40세 미만 30.3% 101 
40세 이상 ~ 50세 미만 40.2% 134 
50세 이상 ~ 60세 미만 19.2% 64 

60세 이상 3.4% 11 
합계 100% 334

최종학력 고졸이하 2.1% 7 

<표1> 변수의 측정항목

변수 측정항목 구성 출처

멘토링

∙멘토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멘토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멘토는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들려준다.
∙멘토는 회계, 법률, 특허 등 전문분야 지식을 채워준다.
∙멘토는 사업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
∙멘토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만기(2008)
Cohen and Hochberg(2014)

Pawels et al.(2015)
방혜민, 전인오(2015)

김상철(2021)

초기투자

∙보유프로그램에 초기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육프로그램은 초기투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보육프로그램은 초기투자 유치의 성공률을 높여준다.
∙보육프로그램은 초기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육프로그램은 초기투자를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다.

Cohen and Hochberg(2014)
Pauwels et al.(2015)
Regmi et al.(2015)

권용석 외(2019)
김상철(2021)

창업자기
효능감

∙나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잘 진행한다.
∙나는 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때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나는 맡겨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잘 조율하면서 노력한다.

이종건 외(2014)
안태욱 외(2017)

Newman et al.(2019)
조한준 외(2020)

기홍석(2020)

혁신역량

∙우리 회사는 신제품/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빠르게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회사는 최근 혁신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조직혁신에 대하여 학습하는 편이다. 
∙우리 회사는 업무 프로세스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 회사는 부가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Camison & Lopez(2010)
진승혜, 김용진(2019)

Polo et al.(2020)
김영범, 양동우(2021)
최보라, 동학림(2023)

김영범(2022)

경쟁우위
성과

∙동업계내 업력이 비슷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
∙동업계내 업력이 비슷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는 생존 가능성이 높다.
∙동업계내 업력이 비슷한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는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다.
∙투자회사(AC, VC)로부터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춘근 외(2014)
Cohen and Hochberg(2014)

Regmi et al.(2015)
최윤수, 김도현(2016)
김상철, 정병규(2022)

김상철(2021)

 4.3 표본자료의 통계적 특성

334명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2>와 같다.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해본 창업자들을 살펴보
면, 남성이 271명으로 81.2%로 여성보다 월등히 높고, 연령층은 30~40대가 235명으로 70.5%를 차지하였고, 사업
장 소재지는 서울·수도권이 154개사로 46.1%를 차지하였으며, 업종은 ICT 분야 113개사로 33.8%의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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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 3.4% 11 
대졸 40.6% 136 

대학원(석, 박사) 53.8% 180 
합계 100% 334

사업장
소재지

서울 21.8% 73 
수도권(경기, 인천) 24.3% 81 

경상도 12.4% 41 
충청도 38.0% 127 
전라도 0.9% 3 

제주, 강원 2.6% 9 
합계 100% 334

창업업력

1년 미만 10.3% 34 
1년 이상 ~ 3년 미만 30.8% 103 
3년 이상 ~ 5년 미만 25.2% 84 
5년 이상 ~ 7년 미만 17.9% 60 

7년 이상 15.8% 53 
합계 100% 334

업종

ICT 33.8% 113 
기계, 전기 11.1% 37 

의료, 바이오 15.4% 51 
지식서비스 19.7% 66 
화학, 소재 5.1% 17 

문화, 콘텐츠 5.6% 19 
기타 9.4% 31 
합계 100% 334

매출액

1억 미만 24.8% 83 
1억 이상 ~ 5억 미만 31.6% 106 
5억 이상 ~ 10억 미만 20.1% 67 
10억 이상 ~ 30억 미만 14.5% 48 
30억 이상 ~ 50억 미만 3.4% 11 

50억 이상 5.6% 19 
합계 100% 334

종업원 수

5명 미만 31.6% 106 
5명 이상 ~ 10명 미만 25.6% 86 
10명 이상 ~ 30명 미만 34.6% 116 
30명 이상 ~ 50명 미만 4.7% 16 

50명 이상 3.4% 11 
합계 100% 334

투자유치금액

없다 27.4% 92 
3억 미만 19.7% 66 

3억 이상 ~ 10억 미만 26.1% 87 
10억 이상 ~ 30억 미만 14.5% 48 

30억 이상 12.4% 41 
합계 100% 334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경험 횟수

1회 36.3% 121 
2회 23.1% 77 
3회 14.5% 48 

4회 이상 26.1% 87 
합계 100% 334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운영주체
(중복표기)

민간 액셀러레이터 66.2% 221 
창조경제혁신센터 53.0% 177 

대학교 21.4% 71 
공공기관 33.3% 111 
금융기관 25.2% 84 

민간기업(대기업, 중견기업 등) 14.5% 48 
합계 100%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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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검증 결과

변수 요인 요인적재값(FL) 크론바하알파(CA) 복합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

멘토링

멘토링1 0.846

0.914 0.922 0.699

멘토링2 0.858
멘토링3 0.823
멘토링4 0.776
멘토링5 0.854
멘토링6 0.857

초기투자

초기투자1 0.837

0.931 0.935 0.783
초기투자2 0.906
초기투자3 0.919
초기투자4 0.918
초기투자5 0.842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자기효능감1 0.801

0.873 0.876 0.664
창업자기효능감2 0.821
창업자기효능감3 0.791
창업자기효능감4 0.856
창업자기효능감5 0.804

혁신역량

혁신역량1 0.826

0.908 0.910 0.685

혁신역량2 0.843
혁신역량3 0.822
혁신역량4 0.808
혁신역량5 0.858
혁신역량6 0.809

경쟁우위성과

경쟁우위성과1 0.901

0.901 0.910 0.772
경쟁우위성과2 0.900
경쟁우위성과3 0.889
경쟁우위성과4 0.821

Ⅴ. 연구 결과 

 5.1 측정항목의 분석 :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가설 검정에 앞서,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을 위해 PLS알고리즘으로 <표3>과 같이 측정항목들의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신건권, 2018). 모든 연구변수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CA)의 값이 0.7 이상으로 모든 연구변수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갖고 있고, 복합신뢰도(CR)의 값이 0.7 
이상이므로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변수의 평균분산추출 값(AVE)이 0.5 이상이고, 요
인간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값(FL) 역시 0.7 이상으로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측정
모형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상관분석에 의한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표4>와 같이 각 요인의 상관관계 값보다 대각선에 
각각 표현된 평균분산 추출 값(AVE)의 제곱근 값이 더 크게 분석되어 판별타당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장석조·현병환

12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2023 9. Vol.6 No.3

<표5> 가설 검정 결과(1)
가설 경로 경로계수(Co) 표준편차(SD) t통계량(t) 통계적유의성(p) 가설결과

H1(+) 멘토링 ➞ 경쟁우위성과 0.052 0.063 0.830 0.204 기각

H2(+) 초기투자 ➞ 경쟁우위성과 0.116 0.068 1.714* 0.043 채택

H3(+) 창업자기효능감 ➞ 경쟁우위성과 0.589 0.067 8.829*** 0.000 채택

H4(+) 멘토링 ➞ 혁신역량 0.141 0.076 1.846* 0.033 채택

H5(+) 초기투자 ➞ 혁신역량 0.232 0.069 3.341*** 0.000 채택

H6(+) 창업자기효능감 ➞ 혁신역량과 0.516 0.066 7.846*** 0.000 채택

H7(+) 혁신역량 ➞ 경쟁우위성과 0.439 0.064 6.864*** 0.000 채택
※ *p-value<0.05, **p-value<0.01, ***p-value<0.001, Co(Coefficient)

<표4>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판별타당도
측정항목 경쟁우위성과 멘토링 창업자기효능감 초기투자 혁신역량

경쟁우위성과 0.878 　 　 　 　
멘토링 0.251 0.836 　 　 　

창업자기효능감 0.620 0.221 0.815 　 　
초기투자 0.244 0.589 0.165 0.885 　
혁신역량 0.653 0.392 0.585 0.400 0.828

※ 표의 대각선 부분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

 5.2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초기투자)과 창업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경쟁우위성과를 종속
변수로, 혁신역량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구조방정식 기반 통계 프로그램인 SmartPLS의 
Bootstrapping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직접효과<표5>, 매개효과<표6>에 대한 유의성 확인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첫째,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과 경쟁우위성과 간의 직접효과를 <표7>과 
같이 살펴보았다. 멘토링은 경쟁우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Co=0.052, p>0.05) 분석되어, 멘토
링이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H1은 기각되었다. 이는 김영범, 양동우(2021)의 연구결과
와 같은 것으로, 멘토링이 경쟁우위성과에 영향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혁신역량을 매개하여 멘토링이 경쟁우
위성과에 완전매개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비교된다. 반면 초기투자는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고
(Co=0.116, p<0.05), 창업자기효능감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Co=0.589, p<0.05) 분석되어, 
가설 H2, H3은 채택되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초기투자), 창업자기효능감과 혁신역량 간의 직접효과를 <표5>과 같이 
살펴보았다. 멘토링은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고(Co=0.141, p<0.05), 초기투자는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Co=0.232, p<0.05) 분석되었다. 창업자기효능감은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Co=0.516, 
p<0.05) 분석되어, 가설 H4, H5, H6은 모두 채택되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혁신역량과 경쟁우위성과 간의 직접효과를 <표6>과 같이 살펴보았다. 혁신역량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Co=0.439, p<0.05) 분석되어, 가설 H4는 채택되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혁신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표6>과 같이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혁신역량은 멘토링과 경쟁우위성과 간의 관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Co=0.062, p<0.05) 분석되었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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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구간의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여 가설 H8은 채택되고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멘토링만으
로는 성과에 영향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혁신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전문가의 맞춤형 멘토링을 받
을 때,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혁신역량은 초기투자와 경쟁우위성과 간의 관계에 정
(+)의 영향을 주고(Co=0.102, p<0.05), 창업자기효능감과 경쟁우위성과 간의 관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Co=0.227, p<0.05) 분석되었고, 신뢰구간의 값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여 가설 H9, H10은 채택되고 부
분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6> 가설 검정 결과(2) 
가설 경로 경로계수(Co) 통계량(t) 통계적유의성(p) 신뢰구간(5~95%) 가설결과 매개효과

H8(+) 멘토링 ➞ 혁신역량 ➞ 경쟁우위성과 0.062 1.757* 0.040 0.007~0.123 채택 완전매개

H9(+) 초기투자 ➞ 혁신역량 ➞ 경쟁우위성과 0.102 2.936** 0.002 0.051~0.162 채택 부분매개

H10(+) 창업자기효능감 ➞ 혁신역량 ➞ 경쟁우위성과 0.227 5.350*** 0.000 0.162~0.303 채택 부분매개
※ *p-value<0.05, **p-value<0.01, ***p-value<0.001, Co(Coefficient)

Ⅵ. 결 론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을 경험한 스타트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중 멘토링,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감이 경쟁우위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혁신역량을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은 경쟁우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H1은 기각되었다.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
감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H2~3). 둘째, 멘토링과 초기투자는 혁신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H4~5), 창업자기효능감과 혁신역량도 정(+)의 영향을 미친다(H6). 셋째, 혁신역량은 경쟁우위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H7). 넷째, 혁신역량은 멘토링과 초기투자와 경쟁우위성과 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H4~5), 
창업자기효능감과 경쟁우위성과 간에도 정(+)의 영향을 미친다(H6).

이러한 연구결과는 멘토링 자체만으로는 경쟁우위성과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혁신역
량을 매개로 할 때, 멘토링은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
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을 향상시켜 줌으로서 경쟁우위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감은 경쟁우위성과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투자와 창
업자기효능감은 스타트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경쟁우위성과를 증가시
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멘토링, 초기투자) 및 창업자기효능감과 혁신역량 
간에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으며, 혹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
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지원 요소들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을 촉진하고 경쟁우위성과를 향상하게 시키고 생존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초기투자와 창업자기효능감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 생존 가능성 증대를 위해 정부 정책 수립 및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학문적,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1 시사점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을 하나의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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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개별 보육프로그램들이 기업의 경쟁우위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재무성과보다는 기업의 생존율, 성장 가능성 등 경쟁우위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기업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새로운 관점에서 밝혔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액셀
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기업 성과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뤘으나,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 및 동적역량 중 혁신역량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변수가 결합하거나 매개함으로써 기
업 성과가 더 큰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멘토링은 혁신역량을 통해 경쟁우위성과에 영향을 주므로, 
스타트업은 혁신역량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액셀러레이터 개별 
보육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성장 및 생존 가능성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
부 정책 수립자와 액셀러레이터 운영 주체들은 프로그램 내부 구조와 컴포넌트 개선, 멘토링 및 초기 투자 방
식 최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프로그램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 결과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지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와 확장 가능한 범위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개선 및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멘토링은 자체만으로는 성과에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혁신역량을 매개
로 하여 향상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자들에게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제
공하여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사
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창업자들은 종종 이러한 멘토링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 초기투자는 경쟁우위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창업 초기 단계
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 해소로 인력 채용, 제품개발, 마케팅, 후속투자 유치 등 기업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창업자기효능감, 혁신역량 
등 다른 요소들은 스타트업의 경쟁우위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요소들은 대표자의 리더
십, 팀원의 역량강화, 조직의 혁신, 정부 지원자금의 효율적 활용, 네트워크 연계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이 창업벤처 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
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액셀러레이터의 회사 개요, 선발기업 대상, 보
육프로그램, 운영 펀드, 주요성과 등 전체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액셀러레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액
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고도화 및 확대, 투자재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6.2 연구 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민간 액셀러레이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스타트업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하였다. 서울·수도권 45%, 충청 지역 38%로 응답률이 높았지만, 경상, 전라, 제주·강원 지역의 응답률은 
낮았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액셀러레이터들의 보육프
로그램은 다양한 운영 주체들(예, AC, VC, 기술지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
으로 운영주체별로 보육프로그램을 비교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현재까지의 액셀러레이터와 관
련 국내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 설문조사의 표본 선택과 내용의 한계로 인해 응답 결과 및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더 정교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더
욱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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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s of 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 and Entrepreneur Self-Efficacy on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 

Competence

Jang, Seok-jo1)

Hyun, Byung-hwan2)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the 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 (mentoring, seed 
investment) and entrepreneur self-efficacy affect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for start-up representatives who 
have experienced the 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 At this time, the mediating effect of innovation capability was 
also examined. As for sample collection, 334 samples collected from representatives of start-ups nurtured by 
national accelerators and regional centers for creative economy and innovation in Korea were tested using the 
Smart PLS 4.0 program,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entoring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whereas seed investment and 
entrepreneur self-efficacy have a positive (+) effect on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Second, mentoring, seed 
investmen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have a positive (+) effect on innovation capability. Third, innovation 
capability has a positive (+) effect on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And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innovation competency has a positive (+) effect between mentoring, seed investment,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and competitive advantage, and has a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while mentoring did not have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mediated by innovation capability. Seed investment, entrepreneur 
self-efficacy, and innovation capability directly helped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and it was confirmed that 
innovation capability has an effect on the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as a mediating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able to suggest a direction that can help start-ups improve their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Keyword: 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 Mentoring, Seed investment, Entrepreneur Self-efficacy, Innovation Capability, 
Competitive Advantag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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